
편견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하시길 빕니다.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1981

년부터 이날이 시작되어 올해로 4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서울대교구는 장애인의 날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안에서 기념행사( 자리축제)를 개최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올

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

되었습니다. 모두가 전염병으로 힘든 이 고통의 시기가 늘 

고통받아왔고 고통에 고통이 가중되는 장애인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총의 시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나라가 40년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고 있지만, 여

전히 개선되지 못한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입니

다. 장애인을 동정이나 시혜의 대상으로 여기는 편견을 버

려야 합니다. 그러한 편견은 장애인을 불편한 대상으로 느

끼게 만들고, 그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무르기만

을 바라게 합니다. 2018년 평창에서 장애인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불과 몇 달 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

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던 장애 학생 부모님

들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뚜렷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전

히 장애인을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할’ 동료, 형제, 이웃으

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 준 사건이었습

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차별입니

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쉽게 차별로 이어집니다.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늘어나고, 길거리에 점자블록

이 깔리고, 신호등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가 설

치되어 있지만, 정작 그것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보기는 쉽

지 않습니다. 공공의 생활영역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비

장애인과 어울려 노동하는 장애인들을 보기도 쉽지 않습니

다. 서구 선진국의 장애인에 대한 성숙한 시민 의식과 실천

을 따라가려면 우리가 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사회에 모범을 제시해

야 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당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회

보다 더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총 258만여 명입니다(2018년 통계청 자료). 그리고 2018년 12

월 말 기준 서울시의 등록 장애인 수는 39만 2천여 명(서울

시 전체인구의 4.0%)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교구의 모든 본당

마다도 평균 4%의 장애인 신자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

다. 신자가 2,000명인 본당이라면 적어도 80명의 장애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

당에서 그 정도로 많은 장애인이 미사에 오는 모습을 찾아

보기 어렵습니다. 장애인이 성당에 나오기 어려운 여건 때

문이 아닐까요? 

제40회 장애인의 날 기념 담화문


